
 

 영주상공회의소(회장 조관섭)는 최근 관내 30여개 제조업체를 표본대상으로 

2023년도 4/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 : Business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 직전 분기보다‘34’포인트 감소한‘77’로 집계됐다. 실적추정치는 전 

분기보다‘23’포인트 감소하였다.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기업들의 현장 체

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0 ~ 200 사이로 표시되며, 100을 넘으면 이번 분기 

경기가 전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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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경기 74 111 100 111 90 83

매출액 70 104 111 119 70 73

영업이익 74 96 100 107 63 63

설비투자 96 96 100 111 80 90

공급망 안정성 70 93 85 111

공장가동 여건 59 100 96 104

자금사정 77 73

調査結果
2023년 4/4분기 기업경기전망 조사

경제사업부

054)632-8830
관내 30개 제조업체 조사 결과



 2023년 4/4분기 기업경기 전망 지수를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체감경기 

83, 매출액 73, 영업이익 63, 설비투자 90, 자금사정 73으로 나타났다. 모든 

항목이 100을 넘지 않아 전체적으로 2023년 3/4분기보다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경기 상황 속에 연초에 세운 올 한해 영업이익(실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묻는 항목에 ‘목표수준 미달’이 70%로 대다수의 의견을 

차지했다. 그 이유로 ‘내수 판매 부진’이 응답의 50%를 차지했다. 이 밖에 

‘해외시장 경기둔화로 수출 감소’(16.67%), ‘高금리 등 자금조달비용 

상승’(11.11%), ‘원부자재 수급 차질’(11.11%), ‘환율·유가 변동성 

심화’(8.33%) 순으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상반기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에 

대한 기업들의 답변은 설비투자, R&D투자, 수출실적 세가지 분야 모두 

‘상반기와 비슷’이 응답의 과반수를 차지하며 가장 높았다.

 한편, 부산 2030년 월드 엑스포 유치에 관한 질문들의 답변은 아래와 

같았다. 

 경제적 효과 외에 월드 엑스포 유치가 국가 측면에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묻는 항목에 ‘지역경제 등 국가균형발전’이 32.2%로 가장 높은 

응답이었다. 그 밖의 의견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25.42%), ‘K-컬처의 

글로벌 확산’(25.42%), ‘국가역량 결집의 기회’(15.25%), ‘기후, 환경 

등 글로벌 이슈 선도’(1.69%)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월드 엑스포 유치 경쟁국에 비해 보유한 강점을 묻는 항목에 

‘우수한 기술력’(40.0%)과 ‘K-컬처’(33.3%)가 응답의 주를 이루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2030년 월드 엑스포 유치 확률에 관한 질문에 ‘쉽지 

않지만 가능성 있음’이 66.67%로 가장 높았다.

○조사기간 : 2023. 8. 29 ∼ 9. 11 (휴일제외 9일 동안)

○조사대상 : 영주상공회의소 관내 제조업체

○조사방법 : 전화, FAX

○BSI의 기준치는 100. 100 초과는 호전예상업체가 악화예상업체보다 많음을 의미. 

  100미만일 때는 반대임

○BSI지수=[(호전예상업체수-악화예상업체수)÷전체응답업체수]×100 + 100

○BSI전망치는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치임


